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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동아시아텔레콤노동조합포럼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대만 카오슝에서 개최돼 WTO와 DDA의 통신서비스 개방에 따른 노동조합의 대응이라는 주제 등으로 열띤 토론이 이뤄졌으며 3개국 노동조합 위원장은 결의문 채택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동등한 권리보장과 노동자의 경영참가 보장을 촉구했다. 
CTWU 장서중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3개국 노조가 세계화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공동전략과 대응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자고 역설했다. 이에 지재식위원장은 WTO와 FTA 등 신자유주의 물결속에 비정규직 양산을 가속화하는 근로자파견법 재정 등 3개국에 비슷한 양상을 띄고 있다. 노동조합이 이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고용안정 등 노동자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에 앞장서자고 밝혔다. 또한 NTT노동조합 모리시마 쇼지 위원장은 정보통신 격차해소를 위해 아시아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포럼에서 대만 CTWU는 시장의 개방이 공공서비스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못하다고 말하고 과도한 경쟁은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작업조건에 악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화텔레콤의 민영화·재단화 그리고 LLU개방은 국익의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히고 현재 대만의 기업들이 주식에 투자하고 기술에 투자할 비용은 축소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일본의 NTT노동조합은 공정한 경쟁조건 확립이 대전제가 된다면 자유화 흐름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히고 다만 통신산업의 공공성을 중시해야 하며 규제의 과도 편중이나 부와 자본의 편중 또는 이익우선주의로 지나치게 빠져드는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의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KT노동조합은 신자유주의는 한국경제에 심각한 고통을 주었으며 그 고통이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전가되었다고 강조하고 현재 한국은 고용불안, 비정규직의 증가, 노동강도의 강화,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심화 등 병폐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통신산업에 대한 개방이 기업 수익의 과다한 해외 유출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M&A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투기성 자본의 횡포로 기업이 단기성과에 급급할 우려가 있으며 사회적 공기로서 공공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3개국의 노동조합은 공동결의문을 채택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파견노동자 문제 등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대응할 것을 결의했으며 산업민주주의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증진하기 위한 KT노동조합의 사외이사 진출 투쟁에 동의하며 적극지지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제주도 포럼을 시작으로 2회째를 맞고 있는 동아시아텔레콤노동조합포럼은 일본의 NTT노동조합, 대만의 중화텔레콤노동조합(CTWU), 한국의 KT노동조합이 참여해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재식위원장과 김화식 정책기획실장, 최광수 기획관리국장, 김영삼 대외협력국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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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개방의 위험성 공동인식···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적극 노력키로






































